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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울며 겨자 먹는다”… 가격 올라도 학식 불만 여전

【국제】 학생식당(학식) 가격이 인상된 

후 이에 대한 국제캠퍼스(국제캠) 학생 만

족도 조사를 위해 우리 신문은 지난 1일부

터 8일까지 국제캠 제50대 총학생회(총학)

와 함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. 총 332명이 

응답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학식에 만족한 

응답자는 총 12명에 지나지 않았다. 반면 

‘불만족’과 ‘매우 불만족’이라 답한 인원

은 총 233명으로 학식을 이용하는 응답자 

281명 중 82.9%가 학식에 불만족하고 있는 

것으로 나타났다.

학식에 만족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

‘맛’이었다.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233명 중 

93명이 ‘맛’을 불만의 이유로 꼽았다. 한 응

답자는 주관식 응답에서 “지리적인 문제로 

시간이 부족해 울며 겨자 먹기로 먹고 있

다”라고 답했다. 학식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

응답한 51명 중 21명 또한 그 이유로 ‘맛’을 

들었다.

지난 3월 국제캠 학생회관, 생활관, 공과

대학 모든 학생식당(학식) 가격이 일제히 

인상된 바 있다. 학식을 운영하고 있는 한

화 푸디스트는 최저임금 상승, 원가부담으

로 인한 식질 유지 어려움, 급식 품질에 대

한 요구 상향평준화를 이유로 학식 가격 인

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. 이에 따라 학생회

관, 공과대학 식당에서 2,800원이었던 한식

메뉴는 3,500원으로, 3,200원이었던 양식

메뉴는 4,000원으로 올랐다. 5,000원에 먹

을 수 있었던 즉석 떡볶이는 7,000원으로 

인상됐다. 이후 지난 4월 즉석 떡볶이와 조

식 등 일부메뉴 가격이 500원에서 1,000원 

정도 인하됐다.

급식업체측이 학식 단가 인상 이유로 급

식 품질 상향평준화를 들었음에도 불구하

고 학식 이용자 281명 중 255명, 90.7%가 인

상된 학식에 불만족을 표했다. 인상된 학식

에 대한 만족도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은 양

상이다. 학생들이 학식 가격 인상에 불만족

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‘맛’(104명)이었다. 

73명이 ‘가격’을 불만의 이유로 선택해 그 

뒤를 이었다. 학식 가격이 인상됨에도 불구

하고 학생들은 음식의 맛과 질이 예전과 달

라진 것이 없다고 느낀다는 것이다. 가장 

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 역시 126명의 응답

자가 ‘맛’이라 답했다.

하지만 학생들이 학식에 품은 불만은 

‘맛’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하기 어렵다. 주

관식 문항의 답변을 살펴보면 “가격 대비 

음식의 맛과 질이 별로다”라는 대답이 주

를 이뤘기 때문이다. 소위 음식의 ‘가성비’

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다. 또한 학식 

가격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크

지 않은 점 역시 불만의 원인으로 보인다. 

실제로 지난 5월 1일 학생회관 학식 4,000

원 양식메뉴는 자장잡채덮밥, 달걀 파국, 

모둠탕수육, 짜사이채무침, 배추김치를 제

공했다. 이는 양식 메뉴 가격이 800원 인상

되기 전인 지난 12월 22일 잡채덮밥과 짜장

소스, 유부미소국, 탕수육, 단무지무침과 

큰 변화가 없다.

학생들은 ‘생활협동조합(생협) 도입 후 

학식 직영화(207명, 62.5%)’를 학식 개선

을 위한 방안으로 꼽았다. 생협이 도입되면 

‘합리적인 가격’에 학식을 제공받을 수 있

다는 믿음 때문이다. 생협 도입에 찬성한다

는 강다현(한국어학 2017) 씨는 “생협 도입

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합리적인 가격 

때문”이라며 “양질의 학식 유지에 실질적

인 수요자인 학생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을 

것 같다”고 말했다.

이미 서울캠퍼스(서울캠)는 지난 2011년

부터 생협이 학식을 직영하고 있다. 지난 3

월 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캠 생협 

관계자는 “이미 서울캠에 생협이 있기 때

문에 국제캠에 지점만 내면된다”라고 답한 

만큼 생협 도입이 전혀 현실성 없는 대안

은 아니다. 다만 그간 국제캠 내 업체들과 

맺고 있던 계약과 임대료 문제가 해결돼야 

한다. 생협은 비영리 단체로 임대료를 내

지 않으며 수익의 대부분을 조합원에게 환

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. 국제

캠 학내에 있는 외부 업체들과의 계약문제 

또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.(인상된 

학식 가격, 국제캠 학생 여론은 ‘싸늘’/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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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현재 한화 푸디스트가 운영 중인 제

2기숙사 식당은 오는 6월 말 계약이 만료된

다. 그러나 계약 만료를 목전에 두고도 생

협 도입 계획은 없으며, 오는 30일까지 외부

업체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. 

국제 생활관 유중근 계장은 “학생의 만

족도에 중점을 두고 품질과 메뉴의 다양성

을 고려해 제안서를 검토할 예정”이라며 

“학생식당은 수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양

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타 대학을 답

사하고 벤치마킹하려 노력 중이다”고 말

했다. 이밖에 공과대학과 학생회관 학식은 

올해 말 계약이 만료된다. 설문조사 결과

에 대해 국제캠 총학은 “학생 의견을 바탕

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접근해 나가겠

다”고 밝혔다.

국제캠 학식 만족도 설문조사

설지연 기자 jy0622@khu.ac.kr

가장 자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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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족하십니까?

이전과 비교하여, 

가격 인상 후

학생식당에

만족하십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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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협 도입에 찬성하는 

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다. 

양질의 학식 유지에 

수요자인 학생 목소리도 

반영할 수 있을 것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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